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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그네슘 가공 폐슬러지를 활용한 CMA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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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그네슘 합금은 상용 구조용 합금 중에서 가장 가볍고(비중 1.74) 우수한 강도 특성과 열/전기

전도도, 진동흡수성, 내충격성, 전자파 차폐성, 주조성, 절삭가공성, 치수 안정성 등의 우수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장점으로 인해 마그네슘 합금은 수송기기 분야에 적용 되는 것은

물론, 인체에 무해한 친환경 소재로써 주방기기에도 널리 적용되고 있는 추세이다.

마그네슘 소재의 상용화를 위한 가공 및 표면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마그네슘 폐기물은 여러

가지 형태로 발생하는데, 그 중에서 가공 중에 발생하는 칩(Chip)이나 슬러지(Sludge), 분진 등은

안전상의 이유로 재활용 되지 못하고 전량 폐기되어 많은 손실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

다.

본 연구에서는 상기에서 언급한 마그네슘 폐기물, 그 중에서도 처리가 곤란한 미세 분진이나

슬러지 형태의 폐기물을 회수하여 친환경 제빙재 또는 환경 유해물질인 이산화황(Sulfur

Dioxide) 가스의 흡착제거제로 활용이 가능한 칼슘 마그네슘 아세테이트(Calcium Magnesium

Acetate ;  CMA)를 합성하는 원료로 사용하고자 한다. 마그네슘 가공 슬러지 (Mg(OH)2)로부터 마

그네슘(Mg2+)을, 값싼 원료인 소석회(Ca(OH)2)나 탄산칼슘(Ca(CO)3)으로부터 칼슘(Ca2+)을 얻어

초산(CH3COOH)과 합성 및 회수하였으며, 수용액 상의 CMA를 105℃에서 건조시켜 결정화된

CMA를 얻을 수 있었다. 결정화된 CMA는 다시 물로 용해시켜 HPLC와 AA를 통해 Acetate이온

(CH3COO-)과 금속 이온(Ca2+, Mg 2+)을 분석하여 확인하였다.


